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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주류매체전반에서진정희망찬날들처럼비쳣던시절로부터지금우리가서있는지점에오기까지

무슨일이있었던걸까?이책은이시기를인터넷문화와하위문화의관점에서다루며,페미니즘과

섹슈얼리티,젠더정체성,인종주의,표현의자유와정치적올바름이라는의제가분출하던기간동안

주류매체들의레이더망바깥에서치열하게일워진온라인문화전쟁을추적한다(9)”

1장혐오세력이권력을잡다:리더없는디지털혁명의역설

2010년대초반사이버유토피아에대한환상이부활함.아랍의봄,월가점령운동,정치화된해커운동

등.그러나열기는빠르게식고,오늘날에는 ‘대안우파’가인터넷문화를점령함.익명성을기반으로

인종차별주의,여성혐오,잔인한이미지등이 ‘장난스러운밈’으로소비.영어권이미지보드

웹사이트인포챈(4chan) 등이이러한대안우파인터넷문화를주도했음.개구리페페가대표적1.

초기엔허무주의적이고무엇이든비꼬는문화에서페미니즘,다문화주의,정치적올바름에대한

반감이결합되며대안우파가형성되기시작.초기사례중하나는이용자댓글을검열해야한다는

저널리스트캐시시에라(Kathy Sierra)에대한사이버불링.해당여성에대한거짓정보,사이버불링,

신상털이,이미지합성등.이후다른유명페미니스트작가에들에대한집단공격이이어짐.또다른

대표적인사례는게이머게이트사태.페미니즘적유튜브영상제작을한게임비평가(사카지언Anita

Sarkeesian), 게임제작자조이퀸등에대한극심한사이버불링사태.“이모든일은사카지언의

주장에얼토당토않은소리이며성차별은결코 ‘게임커뮤니티’의문제가아니라고반박하기위해

일어났다는사실(46)” 그러나게이머게이트는게임유저들,반페미니즘,온라인극우인남성청년들을

결집히시키고주류화하는구심점이되었음.온라인에서의불링을넘어서실제총기난사및

데이트폭력(여자친구살인후해당행위를인터넷에게시)으로이어짐.

“온라인환경은이견의여지없이비주류의사상과운동이영향력을행사할정도로빠르게성장할수
있게만들었다.이는대체로진보적성격을띠었떤타셍,정치적으로좌파에동조하는비평가들은

1 “개구리페페는백수친구들이랑피자나먹고비디오게임을즐기는무해한만화캐릭터였지만극우성향의

천연들이이캐릭터의이미지를가지고유희하기시작하면서자신들의과격한메세지로물들인것이지금의

개구리페페밈이되었다. (243)”



인터넷을이른바 ‘역사의종언’을초월하는새롭고매혹적인첩경으로보고자했다.그러나우리가
목격한것은이러한리더없는형식이그어떤이데올로기의표현으로도나타날수있다는사실,일견
이치에맞지않는것처럼보일지라도극우주의의표현으로도나타날수있다는사실이었다(58).”

2장증오와조롱을합리화하는법:위반의온라인정치학

1960년대2 이후로서구사회에서는 ‘위반’이하나의가치가됨.새로운우익의사람들은그

연장선에서의저항정신,반문화와위반을추구했음.저자는대안우파가기존의우익이나보수주의의

일부와다른지점을이것으로봄.스와스티카(나치문양)을퍼포먼스적으로사용하는등의 ‘도덕적

금기’를깨는것을영웅시하는문화가탄생.포챈에서는자살사망자와그를추모하는사람들을

조롱하기도함. 1960년대부터지금까지는주로우파들이 (좌파의)위반을비판했다면,이제는위반을

극우/대안우파의도구로활용한것. (이후위반에대한이론논의후략)

“독일나치가우익반도덕주의를만들어내는방법으로니체의사상에매료되었던것처럼,대안우파가
온라인공론장에서행하는여성과소수인정의대상화에면죄부를주고합리화를가능하게하는것도
바로그위반의감성이다”

3장혐오로뒤덮인인터넷:온라인미디어제국을건설한대안우파.

대안우파청년집단인알트라이트(Alt-right? Alt-Lite?)는그들만의인터넷문화와대안미디어를

만들어내는데성공했음.오바마행정부시기를지나며,주류신문과텔레비전의영향력이쇠퇴하고

뉴미디어플랫폼이그자리를대체했음.유튜버와트위터의유명인사로확장된대안온라인미디어

제국을건설했음.유튜버들은주로남초커뮤스타일(챈스타일)의밈과이미지콘텐츠를생산했고,

일부는유튜브플랫폼을기반으로한방송국을설립.그중하나인캐나다온라인방송국(?)

레벨미디어의언론가(?) 로렌서던은슬럿워크에난입해서이름을알리기도했음.그중가장거대한

스타로떠오른사람은영국인게이논설가인마일로안드레아스바그너.유대인,게이이면서

대안우파의파시스트적면모까지긍정적으로보도한유튜버로,미국과영국의대학을순회하면서

정치적올바름과서구자유주의,페미니즘,이슬람,흑인민권운동등을비판하는 <위험한호모

투어>라는유튜브스트리밍으로인기를얻었음. 물론이들은트럼프당선이후주류로떠오르자

분열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음.

“한가지부정할수없는사실은그들이전통적미디어나기득권정치단체,또는기타제도적인지원이

전혀없이사실상그들만의온라인독점적대안미디어를통해그들의사상을퍼뜨림으로써큰성공을

거두었다는사실이다.오늘날온라인문화전쟁을보건데촘스키의여론조작모델에서그람시의

헤게모니·반헤게모니이론까지를망라하는좌파사상에가장섬세한주의를기울이고그것을

전략적으로구사하는진영은우파인것으로보인다”

2 미국및유럽에서신좌파운동,베트남전반대운동,히피문화등이확산되었던시기


